
<산성염료>

국산화 불구 수입 지속적 증가, 할당
관세 폐지가 관건

산성염료는 지난해 3 6 . 8 %의 비교적 낮은 수입의존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산 미개발 품목의 수입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수량대비 높은 금액증가율을 보였다.

양모 등의 천연섬유와 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염색에 사용되는 산성염료는 다양한 용도로 비교적

안정된 수요를 확보하고 있어 섬유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산성염료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염료업계의 폐지요구가 활발, 향후 귀추

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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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산성염료 수출₩입 생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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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산성염료 주요 국가별수출₩입 현황
(단위:톤, 1000달러, %, △는감소)



반응성·분산염료와 함께 국내 주요 생산품목의 하나인 산성염료는 지난해 염료 및 염색업계의 경

영악화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성염료 생산은 9 0년 4 7 5 2톤으로 8 9년대비 21.9% 증가해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으나, 지난해에

는 5 4 1 3톤으로 13.9% 신장에 그쳤다. 그중 8 8 0여톤은 일본을 비롯 동남아지역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산성염료 수출은 분산염료 수출증가 다음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출액도 9 0년 5 6 4만

9 0 0 0달러에서 9 1년 7 0 5만2 0 0 0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2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꾸준한 국내 제품개발 노력에 따라 9 1년 수입은 2 6 3 0톤으로 수입의존도가 3 6 . 8 %에 달해 반응

성·분산염료에 비해 수입의존도가 낮다.

그러나 수요 저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크게 저하, 산성염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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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산성염료 업체별 국내 생산수량 및 국가별수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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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산성염료 주요 품목 수입현황( 1 9 9 1년)
(단위:KG, 100달러)



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성염료 수입은 2 6 3 0톤 4 5 8 5만1 0 0 0달러 규모로 9 0년 2 3 3 6톤대비 12.6% 증가했으며, 89년

2 1 9 3톤, 90년 2 3 3 6톤(전년대비 6 . 5 % )에 이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스위스·독일·대만 순으로, 스위스제품 수입은 5 6 7톤 1 5 4 6만달러로 산성염료 총

수입 2 6 3 0톤 4 5 8 5만1 0 0 0달러중 3 3 . 7 %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제품은 수량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이 수

입돼 7 0 8톤 1 2 1 2만2 0 0 0달러 규모에 달했다.

또 대만산 산성염료 수입도 급증, 91년 2 9 8톤 3 2 4만5 0 0 0달러가 수입되었다. 이는 9 0년 200kg 3000달

러대비 1 0 0 0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대만이 점차 국내 산성염료 주요 수입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만제품은 가격·품질면에서 국내 염료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국내 염료업계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천연섬유 선호추세에 힘입어 산성염료 내수는 비교적 안정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1년

내수규모는 7 1 5 7톤으로 9 0년 6 3 4 8톤대비 12.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에는 염료가격 하락에 따라 수량증감률대비 금액증감률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는 것과 달리, 산성염료는 금액증가율이 더 큰 상승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k g당 단가 상승과 더불어 고급 산성염료 수입이 급증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내 산성염료 업체별 생산실적을 보면, 최대 생산업체인 태흥산업이 1 2 5 7톤을 생산, 산성염료 총생

산량 5 4 1 3톤의 2 3 . 2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경인양행 9 1 1톤, 나토상사 8 5 4톤, 이화산업이 5 8 5톤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Blue color중 주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은 이화산업·태흥산업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Blue 40·Blue 113 등이 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Blue 185 등이 있다.

Red 114도 국내개발 품목으로 경인양행 등 대부분의 산성염료 업체가 생산하고 있으나, 중국·인도

등에서 저가제품이 유입, 생산업체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 분

분 산 염 료

산 성 염 료

매 염 연 료

반 응 성 염 료

기 타 품 목

관세번호

3204 11 0000

3204 12 0000

3204 12 2000

3204 16 0000

수량

8 5 0

2 0 0

2 0 0

3 5 0

─

1 9 9 2

8 . 5 %

1 1 . 5 %

1 9 9 3

9 %

(예정)

1 9 9 4

8 %

(예정)

<표3> 할당관세 적용품목
(단위:톤)

구 분

2-N-1,5-Disulfonic Acid

2-N-3,6,8-Tri Acid

Bromamine Acid

Gamma Acid

G - S a l t

Methaminic Acid

Fischers Base

H - A c i d

J - A c i d

M - P h e n y l e n e d i a m i n e

Orthanilic Acid

Q u i n i z a r i n e

용 도

반응성염료₩산성염료

〃

〃

산성염료₩분산염료

〃

산성염료

염기성염료

반응성염료₩분산염료

반응성염료

분산염료

반응성염료

분산염료

공 급 업 체

Sugai, ICI, Bayer

India, ICI, Sugai, Bayer

삼보정밀, Bayer

중국, Priya, Sugai, ICI, ACNA

인도, 중국, ICI, ACNA, Sanhwa

인도, Sugai, ICI

BASF, Bayer, 이화산업

인도, 중국, Sanhwa, ICI, 풍국정유

중국, 인도, Sugai, ACNA 

Dupont, Bayer

Sugai, ICI, 기호케미칼

중국, BASF, ICI, Ymamoto

<표4> 주요 산성 염료 중간체품목 및 공급업체



Yellow 99·Yellow 199는 국내개발이 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으로 국산화가 요원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Yellow 99는 수입처도 다양, 그에 따른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도산 제품이

k g당 6 ~ 8달러에 수입되고 있는데 비해, 독일산 제품은 3 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9 2년 1 / 4분기에도 전반적으로 염료수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산성염료 수입은 지속적으

로 증가, 91년 1 / 4분기 대비 5 . 2 % (금액기준 6 . 6 % )가 증가한 6 4 2톤 1 0 5 1만달러에 달했다.

이처럼 산성염료 대부분의 품목이 국내 생산·시판되고 있음에도 불구, 수입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술미비 보다는 가격경쟁력면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는 것이 염료업

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국산제품이 개발되어도 수입제품의 덤핑으로 가격만 하락할 뿐 국산대체와는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산성염료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2 0 0톤의 물량을 수입할 경우 일반 염료 수

입관세( 1 1 . 5 % )의 7 0 %에 해당되는 8 . 5 %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국내 염료업계는 할당관세품목 지정이 결과적으로 수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할당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93년 이후 모든 수입염료에 대해 9 %의 일반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산성염료 외에 분산염료( 8 5 0톤), 매염염료( 2 0 0톤), 반응성염료( 3 5 0

톤) 등이다.

산성염료는 천연섬유 염색에 사용, 향후 비교적 안정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 섬유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 단기적인 수요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화학저널 1 9 9 2 / 7 / 1 5 >


